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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에너지, 플랜트노조 지도부 고소
신규 FCC 증설현장 조업 차질 혐의 … 울산 플랜트노조 11월1일 파업

울산 건설플랜트 노조가 11월1일 전문 건설기업들이 노조원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교섭의지가 없다며 무기한 

파업에 돌입하자 SK에너지가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지도부를 경찰에 즉각 고소했다.

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, SK에너지측은 11월1일 오후 불법파업을 주도해 울산 SK에너지 신규 FCC(중질

유 분해공정) 증설현장 조업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(업무방해)로 이종화 전국 건설플랜트 노조 울산지부장 등 

지도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.

이에 따라 경찰은 SK에너지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거쳐 이종화 지부장 등 노조지도부에게 출석을 

요구할 방침이다.

울산 건설플랜트 노조는 “전문 건설기업에 최근 조합원 명단까지 통보하고 협상에 나섰으나 대부분 기업들

가 노조원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교섭의지를 보이지 않아 총파업이 불가피하다”고 주장하며 11월1일 전격 파업

에 돌입했다.

전문 건설기업들은 “조합원이 확인된 기업은 현재 성실하게 교섭장에 나가고 있으며, 조합원이 없는 기업까

지 나오라는 노조가 문제”라며 대립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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